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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 간게조천# 간한 고찰

민즉에 대한 개념구정은 블화의 정의처럼 다양하다. 하지만

민족출 우설 출하적 통일.제로 보며 나아가서 역사적으로 림성친

운명공동체라고 고찰하는데는 . 거의 이른이 없다출

출차의 정의도 오늘날의 출설은 인록과 같출 기초사피를 특징짓

는 역사걱으로 릴성된 생활양식차 게도 및 습간, 기술, 천찰표상

신조 및 가치관의 는일체로서 고같하른 있다

그릴피도 한극의 경우 란일한 빈즉내부에서 구하인 남과 북의

r출차고류J 를 직출해"F (U.차는 것른 서를픈 및이 아닐 수 없다출

어및든 lp45 년의 를토'7#단이후 4 살/fj기를 천과하z 통안 란극의

빈콕를화는 남과 북을 인위적으로 자단해 틀은 곡치 를8도선 내

지 를전선출 사이 두.r,. 오직 과친의 인j리 근Dl가 진를적인 민

출의식. 철어의 를출 또는 추상져인 장.간의부f 서만 그 통질성을

발할 수 있을 따를이다. 하기사 차피 수친린4÷l z 치 출일한 글

화될애 소속뇌피 출 z찰는채를 및위히 는,.. /1 부리내인 출루의식차

".;i치적 를야리서의 템만양식치 유.i.싱 는 출긴 수/. 넌 뿐인 란.간

분 궤를고 앞으로 한핀한 군화석 f출찰을 신구6.j 인룩한 를은

바탕으로 되리라는데 4 의출의 이지가 됐을 것이마 출

그학더라도 통일겁근느력의 필수찰가철의 보취초 되는 할.북한

사이의 문화교류는 4 직껏 착수되 지 많차다. 받으로 그 교류가

시작친다 해도 처음에는 외극간의 출차교쥬와 절적으로 벌차 없친

s . 다만 언어, 찰습 등의 찰유가 보다 더 차른 r템포J 의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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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커뮤니치이션J 을 보장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게 한다출

복수의 외극간의 문차교류의 淸우 양대차안이라고 강L되는 두

가지 것은 (l) 자체의 언어.사;a방식. 블물의 타차헤'. 대한 찰연적

보급과 린 초글경적 친라감 또는 전 인류적 유대의식출 일제우게

하면서 타극의 교육. 과학.믄화발핀에 기여하려는 지향이라고 실 명

되.는 것이 .치사이다. 한차c찰한) 의 N 북 를차정책도 3 7j료.린

f .는 7ial 마관가지이다. 우리는 한극.t 찰한) 주체, 극한출포해방

방식의 조국통일을 원차고 있라. 락정희 대통릴의 죠 릴치 좌하면

r #.치의 경제. 우리치 자유. 부리의 빈주수의가 부칸으초 넘치 흐

j. 3;, 그것이 근 출및의 길인니다J(l)3 료약친다. 린절내 루적

지간성인는 극연한 남극초출, 상호이깨의 증간 들은 거의 무의미하

하는 릿이다. -.수인의 출리 료는 우일성 실증이야말로 북한글포들

4 . 찰 .!치 하며 자冷차 빈수%의를 누리게 하는 유일한 천이라

는 신조이다. 바른 한천. 극괴근 을출나는으로 정만대치 치諒을

치4 상 는사란 는리구린4로 근 r M J 적으로 강련매 상 차. 예

천f 김y식은 rA선초를출과 조친빈민 는에는 두개치 tT i 과인인

계기J 치고 있다고 하면서 r그 하나는 우리나라 출만부t.l서 사피

<의를 린설하는 일이고 免 하나는 찰료빈는 미제극구의의 식빈"j

를치로부터 해방J脚라는 일 이라고 린다燎

그 경우c:. r해방J 이라는 말은 상대측리 출재를 인정지 받으리

7 (l) 차정치 대통령 얼주교시 . l를린년 l필 7 및자
(2 ) 린린린,조선민주주의 인민공좌국에서의 사피주의 건설차 남조선 린명에 대

하치, 평양 , 1955, P. 12



는 란소의 지향임이 를띤하다. 다란 한국c남한)은 천차적 방편

는.보씨하d는리 대해곡.괴의 면단계 를일정리은 폭력적 방법을

통한 이른 바 r남조신적띤J 을 추구4려는 점이 뚜린하게 대조된

다. 그들은 .라음과 같이 공재적으로 .말하는데 서출치않는 치편이

다 .

r조국 의 천차걱 통일에 관한 조선노출당의 주장은 절저.한 만미

루쟁을 전제s . 라는 것이터, 미제차의 이리저러한 t타협 7이라든지

사피제도의 이른 바 t천라적 이행1에 관한 L이글"과는 아무린

공출성도 없라출 남조선?민들이 신인인적 항갱린르 미제.와 7

수구도당 들출 타도하고 가기 출에 정필믈 를어쥐게 되면 북반부의

사피수의역량차 남조션치 민주수의적 역찰차의 만찰친 릴으로 우리

조글의 t일리업은 천3.l적으로 반성친UJ U는 2할친친차이4출

그러핀 今괴측 자세는 남.북한간의 룬차고류를 4길라는 전재조

린 자체를 부인하는 천 같근 느낌을 금지 를4게 한다. 추치라

는 바차 같이 의구간치 출긴교는라도 그 전제조건를 정라를손대

간 .할 상초차의이터 나아가서 우호.전직관치치 플린'.ii 관한 공는지

.Uo)4. 양반극가의 .경우는 최소린 부력사찰 u 측좌진측 시도치

료7l 5. 출한 긴징관차 지찰으로 될 릿인데, 이 선차조린 設이는

출차교는만 한낱 이상른인치 지나지 출할 것이다. U'(i적 출신차

유혈적 충출속에 출라교류의 전재글 말할 수는 없다.

주 (3) 천템식 ,릴叫료신의 기본문치 .-S-q, 1969. 및문간, pp. 332-3.



그차같은 고찰에 비루어 박정꼭 대출령의 l970 U !L 8-15 선인'

에 천명.J 정화통일접근구상이 찰북한 장벽의 란계적 제거작업의

대전제로서 북괴 김일성집만에게 긴잠참화출 위한 성의표시출 촉구

한 것은 당면하고도 편실적인 논리의 천개라고 를만하다 출

2 . 1.8-15선언% 의 출제제기

박대출림은 제25주년 장복절 경축사 ( i97o년 8월 i5일 )체서

r정차를일의 기반조』출 위한 접근할발에 관한 구상" 을 말란에

있어 우선 r긴장상태의 간차設이는 정화적 방및에 의한 출 일에의

접근을 출가능한 要치므5 부 a보다도 면저 이를 보장하는 를괴의

련차한 태도표시와 그 z길이 선행되어야 하겠다J 고 지석린다 출

그 대전재 +2.l서 부괴데 대만 루가지 조린제시치 출치 한곡 t a

간) 측의 ..4응한 로처차구글 사사할 깃이다 차

친매로 , r부피는 구장장비 남차 등의 코든 전차도발小위4 즉각

.를지하고 소취 r무직피 시한 적차를일이나 부력헉만피 의란 대

란민극치 전今을 기도라온 출편치 차초i 관및히 료기하핀나J 차

는 천을 명백하게 내외치 선를하고 이5 린동으로 설출해야 합

니다J 4고 하 였다 .

그 조천 춤록이 차인될 경우 -

r인도적 천지와 통일기만 조성에 기여할 수 있으며 할북한에

가로 틀인 인위적 장벽* 란계직으로 제거애 나갈 수 있는

--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

주(4) 박lq 대통령, 치25주및 라z절 경즉사. 粒o인 8월順일자. 6 부간린
를 , P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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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기적이고 보다 연실적인 란안을 제lc 용의J (5)가 있다고

한 것이다 를

둘째로 r북괴가 한극의 민구. 통일.즉릴과 정화를 위한 L유인 를

의 노력을 인겅하고 Q유델" 의 권위와 권능을 수락J 라는 조z

에서라면 . .

- 한.,4정부로서는 r유엔치저의 한극출제토의데 今괴가 찰석하4

것도 굳이 반대하지 & 을 것J (6) 이라# 만 것이다 .

나아가서 r덧찰여 말하고 싫은 것은

今괴내 대하머 o더 이j.4 무고할 출차동로글치 한생을 희생린.

키면서 결템출미데 광를하는 천악을 발라지 알고 보4 찰의의

천쟁. 말하자면 민수주의차 공산독재의 그 어느 체제가 국민을

더 잘 살게 한 수 있으며 치 잘 살 수 있는 여건글 차편

사회인가출 입증하는 개발4 린실과 참조치 천린서 나설 음의

는 였는차. 하를 것을 .9a 싶및. 諒J洲이4고. 라인다.

부신 칫째 조핀 및 상를조지 시사를 블.극치 극괴데 데하여 단

순히 부극사용의 로기만을 측구란 것이 차~.라 ...력 ~것글도 로기

해야 한다고 한 것에 유의해야 찰 것이#. 북.:. 및징내서는 무

럭사용 포기반이라면 형식..4 을할 수도 띤다. 그글출 i95o년 대

의 한글전쟁마저 마치 그를은 남짐안린으터 남에서 북진하리 r자

위J 할 대응한 것 처람 주장해온 결면피섬출 보인있다. 7 f . !

주 (5) 撚ti:.

(4) itid., p . n - i.

(7) Ibii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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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력천련른을 포기하라고 찰걱에 그것은 북괴 김일성 체제치 사 상

적 기초의 붕괴를 의미하며 .출시치 북괴가 할으로 본린차라리는

비정규전 토는 r인민전쟁J 시도를 사.핀에 즉로한 것이나 다를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릿째 조린의 수라은 편재 북 한 주민들을

가혹하게 반압하고 있는 김일성체제의 치장 惡는 붕괴 추 今한에

서의 내부린차가 뚜릿한 자유화 .민주차를 4증한 연추에나 가능한

일이다. 그 핀에서 e 8 .l5 선및 . i 조린제시는 려시적 포석이

라.識 블 수 있겠다 출

어및든 앞으로 북괴 공만집란이 칫피 조천을 를아들인다고 찰정

할기에 한국t남한 )은 상출조지글 취찰 것을 다짐한 것인다출 ol

겅우에 r남今한에 가로를인 인리적 차박출 란계적으로 제거해 나

찰 수 있는 획기치이고 보다 핀실적인 방안J 이발 무엇를 를두때

는 것 일까 를

r민토직 전지와 통일기란 조성치 기여J 할 수있는 차안이라는

tl이 덧를여진 핀에서 할당한 시사출 찰전할 수 있다 .

그것은 단긱으로 발해서 친전동인 이전치 완천통일출 내4 -a- -a-

있c라려는 세것 r할측교5J 의 및차적 확대를 염두에 눈 것 으 로

해석.천다. y= 그것은 남부간의 장벽을 일조에 핀면적5.f 길..하

려는 릿이 아닌 r만치J 성을 지걱린으며 r인도적 긴지J 4는 들 었

다는 사실에서 치초에는 비정지 적 출차교류J 부터 착수되리라는 전

망을 가능하게 한다 출

글째 조린은 북괴에 대해 만순히 r유인J 의 찰위차 권능을 추



상적으로 수라하라고 측구하지 詰차다는데 유의할 필료가 있린다 를

바로 r한극출제글 위급라는 .유인' 의 권위와 권능J 출 수라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이것 역시 북괴로서는 김일성체제가 존속되

는 동안 .도저히 .받아들이지 출할 것이 분명하다. 김일성집단은

줄곧 r유면J 의 를장 .4체는 인정하고 존승하나 그 한극문제토의

와 결정은 r무용하며 무효J 라고 대내적으로 주장해 찰련 것이다 출

그출의 논거는 r유料 이 이출 바 r미제의 조천침차도구J 로 전

t편으며 한극린쟁 당시는 교천의 r일방 o대자J 였극는,i. 있다.

어및든 .이 글제 조린도 6.25천범자인 .김인성 퇴장4.에라야만 ul

로 소 북괴에 의하여 .고 주..L여冷가 재검토될를 하다.

다만 그 경우에 우리측 찰출료지가 극?외小무대에서의 북괴상대

리차 및 출석 가능성 J = z 4 4 사피었디는 점이 전향직으로 는시필

수 띤다. 그리고 r주엔J 데서 춘석한다및 라른 곳치서 틀석출구

치류가 인다고 할 것..j다 識

나아가시 북괴에 데한 r선의의 겅쟁J 초소는 차기간의 정4찰

근을 전게로 작상핀 것이하고 보치 천다 雌

요핀대 e 8. l5 선언9 은 비루 신편조친제시가 킨기는 하나

린 남今린간극 비정지적 출화교류, 린 국제무대치서의 직접대차의

가능성 , 린 장기 편라공존 가능성을 내다보게 한.문제제기가 뚜린

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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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단계린정과 객찰적 로린

천화 # 일 접근노력의 단계설정은 논리적으로 고찰한다면 (친 긴.

장간화 濾 대화 전.f 린 교류 및 험력의 진천 등으로 되리라고

내다볼 수 있다. 그러나 상찰린롸에 따라서는 그 순서가 어기바 .

절 가능성도 찰지 않다를

예컨대 남 .루간 긴장상태의 격차에 즈총하여 극치적인 '.1북괴

선린억제가 주효하고 그 대신 남.루 양자가 어변 극제꼭교무대치

서 직J대차글 치시하도록 출응받을 수? 있는 차이다. 그러한

내차 후에는 이러저러한 규모의 남북출?교쥬.가 곧 착수길 가능성

u 매제되지 및으리라 볼 를 인라準 庶

,y.하자면 긴장간차 라출으로 남즉교류가. 개시되는 것이 출리킨으

나,1.관적 조건의 압t여하차 따라서는 찰북교류출 오치려 핀련시

% 트로써 긴장관라의 분친기를 조성z게 될는지도 모른바.

그러므로 펀화를일접근치 란계설정은 r치.상의 논리J 로'.. 근과今 a .

4T울. .자부할 수 천로미. 신즉성차 기동성출 지닌 것으로 되어야

.i.를 것이다燎 이리한 국면을 를두에 두면서 설자의 .생차농일 섭

#블 위한 만게설정 고찰을 요약한다련 다음과 같다. '

料 긴장완차의 제도차

린 찰북같 직접대화 r루트J 의 개설

情 비정치걱 c로는. 최소정치적 ) 블차교쥬부터 시작하는 할북교류

의 단계걱 할전

@ 협력의 개시와 침차걱 착 대



濾 남즉란 글가연합형 태의 모색 내지 힘성

崙 보출 우려없고 체제차 접근시 .를4적 통찰위 한 출설실.시

우선친 단계인 긴장완차 제를차부터 .고찰해 나가야 .할 것이다출

, 8 . i5 선언. 은 북괴의 무력사응 및 폭력헉명른 포기에 관한 선

인,실증을. 한국정부와 r유엔J 이 차인할 필요가 있음t 지적하였

라.

그러나 북괴측은 일시걱 위간천출을 출 가는성이 있블 및#러 T

일만 긴T.완화 조지를 천했다가도 부에그것을 표린시친 가4섬s.

있다 . 시리하여 우리측은 한제적 핀시&j"il 그것출 제도차할 찰책

을 모색하지 '상을 수 없을 것치다.

는만 아리라 할만도치 긴장완화는 북괴의 도철적자세의 변겅발으

로는 부록하고 - 배.a세력들인 보련.音공의 동차파 깊치관련7.

어 있다. 주지하는 다차 찰이 찬차.;. 겅4 치 본릴적양할은 곡로

인단선를 사인눈 남과 북의. 추 " 3긱fA\ U\- 록 극세로 설녕된

다. 극방 3각간계는 북피 . 보련, 중증치 3#z小&"S "1 U 혀있고

남방 3 각찬계는 한극.미극.일분치 3린구f.i를 말하는 것치라.

이로는터 7o년 lo 및 정제i각내서는 r미.보.. 인.출공c 4개극

가차 대라 란만도에서의 전린억제를 공는으로 보장토+ 요구할 린(a)

3 I T r # s s x r t
이라고 해명하였다燎



.이라는 이른 바 r4대글보강J 출 거른한 바 있어 글 할및을 빛

었차. 그것이 장기적인 정책포석으로서 착정된 것이라면 제.즉걱인

면구과제라고 볼란도 하다. 그리나 차4정치를로 반이하게 .4천하

리 글다면 다옴과 같은 실점 :차지 위릴정을 지닌 것이라고 보지

많을 수 識다 출

첫천, 미극 여른은 보장교린을 명를삼아 한를의 군천출액요구를

외면하러 할 가능성이 인으며 최소란 한국을 지윙리야 찰다는

치임의식이 치박해 질 .수 있읍니 4 欄

글째 , 일본은 .대공.교섭을 구실로 숭공 는만 아피라 북괴에도 가일

출 淸근하려 찰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자칫하면 강극이 . 일출라

즉피의 차이틈c!l 끼인 존재로 될 우려도 있읍리다 출.

"li '-'!| , 璉련은 4대극보차 요구에 응찰 정우 를림誠이 미 . 일에 대

해 한국에 차한 군.차. 경제원조의 숭란을. 요구할 a이머 또 주

한 rs엔J 군 전면 절.주를 주감찰 것입니 .j.

.. .) . 를공은 모텍는. 임표 .지도체세가 른출되는 한 한국측의 7 N

란 료구를 미 . 보 . 일에 등로.하면서 받아들이려 漆는 하지 는을

. 것입리다 출

다때씨 .한l정주가 '만약에 그리한 정책을 공식루할다 a ,한국출

r유엔J 의 보호절외로 려나고 말 것입니다 출

여린째 . 여타국가들은 z 7N한 국세출 한글의 북괴.?. 대한 .상대

적 약세와 위기감의 증명이라고 간.주할 것이며; 따라서 국세지위

의 격하가 우려되게 마a입니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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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가씨 4대국보찰은 한극인의 통일희원에 대한 반영구적인 찰

..
애의 가숭차 정식차로 될는지 모른다, 패냐라면 한국분단이라는

r편장등절J 의 보찰이라는 외외의 사터가 및어지겠기 때문이다 출

그나마 4 대극에 의한 전쟁억제토장은 북괴측의 정규전 전먼찰동

이나 억세하는데 유용찰 따를이지, 즉피에 의한 비정규전 f 4 r인

민린쟁J 도발을 막아내는데는 거의 무응할 것이다. 북괴는 그들의

무찰공비를 찰한에 주및라면서도 그것은 찰조션혁릴세릭의 절기J 일

따를이라고 강린해 찰먼 것이다

한편 출린의 국가적 .a동생 리에서는 그 r보증J ol나 r약속J 이

를처럼 믿어7:지 많는가. 예천내 보린은 i945를8 일 인. 영등

주신으로 숭화인극과 우효출템조약을 체결하던서 장재석 를는 업.&

하의 극인겅구가 전 5극에 설피 유인한 출지권럭출 수친린는데

대한 지지와 보장을 박수린인다. 그려나 내막적으로는 를는에 의

천 극인정부전측을 고J..-, 및조긴으머 드디인 모백동의 헉띤t 를토

..l서 려공하자 그플차 더출어 l95o널 2 일 새 #료를fi초악4. 치

d하딘서 45년 조익은 제기한다고 선.t린인 것이아. Ta÷련 」 c

A 과 체결린던 블가청출림조차 t l94l 년 4릴 ) 을 매신. 그 유立기간

7 )945년2될 r淸타J 에서 미 .명과 더출어 .i및참전를 #루했

변 사실도 차기할만 하다 출

7 러녀 A련과의 관계에서는 r조약J 보다도 이채관계의 z부차

r험 관계J 7 설정을 일4러야 할 것이다. 우신 인내성있게 우

인의 대또관에 보는 r비걱성J 을 인식시켜야 할 것인데, 그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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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일믈 통해서 추친해야만 할 것이다 출

한펀 .;..공에 대해서는 모. 임 하세가 손즉하는 를안에는 미.일

을 통해서도 관계재설의 주선을 바라서는 안될 것이다 출

거시 적으 로 말해서 4대국보장이o 출일달성 시기에나 린실성과 법

위.및을 생카할 수 있겠다. 그 이전의 4대극보장의 주진이 란 극

토차단의 고정화를 초래할 따출이 며l 인 한극의 극세지위를 약화

시킬 우괴가 를 것이다 출

물른 今괴의 무력적구출일 시도글. 제어하기 위한 폭넓블 외교찰

동4 전개는 지금부피 차상. 실린되어야 찰 것이다. 린장간차의

치도차를 위해서는 우리측의 근사. 외교적인 실력측적과 今괴촉의

가능한 내부편찰에 천주어 적차한 시기에 북괴 .보련간 그리고 今

괴.증공간애 존측하는 이른 바 r우호찰조 및 호상원조에 찬한

조인J 의 치기를 요구차는 r소구적J 험태부터 작수해 나가는 핀인

유리라리라 생카된다. 을른 한.이상호차인조약치 대블간이를 출두

에 들 수 있지만 그깃은 증산천의 동맹조약에 비해 는씨4 7 린

하치, 로 한.일간에는 유4한 만보행약료차 및어핀 것 없으니 우

리.는 r소극적J 오.구를 통해 적극적 이즉블 계산할 수 있을 친치

다 .

.는시에 비괴성 공산글가와의 교역개시 .및 차대노력도 객관적조린

의 개선에 기여찰 수 .있을 것으로 생각친다. 그것은 경제적 실

치가 별로 없더라도 경세공존을 출한 정치걱 이득을 강안할 수

있기 학문이다. 소극적으로는 국제사피일부의 그릇된 할글관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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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극우 제체극J 이니 r극세조류 외면J 라머출 . r호전국J 를 인상을

불식하고. 적극적으로는 우리에 의한 [÷4.정지공각상 r루츠J 차대를

내다블만 라다 燎

4 . 남확간 직접대차 rf트J 의 개설 .

이것은 찰분점의 존재양식문세차 직결된다. 주지하는 바과 같

"1 19 5 3 널 7.27휴린을 전부차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세계의 시.

청속에 활문섬의 군사4린小원치에서.

대차하는 주인찰은 r유엔J 군

측블 대표라는 미국군인과 다른 한편 출괴 l초근치라고 알려져 랐

다 .

그 경우에 부괴는 자기들만이 rJa리구J. .는 대표하여 r미 세J 와

란설다는 식의 인상을 퍼뜨림으로./j 극란구74과 피구간광객글리 핀

설인식을 오도, 한국 (간한)을 구피성8는 소인 r괴뢰J 라고 선전

하리 찰당한 4치적 이득4 넋었년 i이다.(e)

이 장을 수 인는 설상근 치 이상. 출전치 리.성에 내딴피. 바

마리다. 게다가 주한미근의 빙4장출이 1970 -J 7 핀 5 일 정식출

고친 치후로 )55 r마일J 에 걸친 한극휴및.설 방위는 션구 간전

r한국차J 구세는 내다보게 하는 '.4.할변차도 를두에 루어야 한 린

이다. 박대통령의 t 8 . i5 신인" 이 천차통일절근구..4에서 今피를

상대로 한 대q가능성을 시사했으니 더욱 과괴치 r출상대J r블대

주.(9.) 간문청의출래 출재양식차 쥬전린정건문은 대한굼를사(만 ) .찰문점 l3린 .

서출. )料心올 참조.

- l 5 -



4 J 의 방침은 오레도록 지즉할 바 아니다 를

한편 r유띤J 에서의 한극를세 토의에 앞으로 남.북한이 r동시

초청J 싫~F는 경우를 상정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한 령새가

맞어진다를 할적에 r유띤J 은 결극 직접대차의 종*이 라는 할법으

로 r입씨출J을 일란 중지하려고 할 공?이 조다고 보 게 된다찰

물른 관문섬의 군사겅전위원최는 오직 漆전템정에 관련된 분제만

을 다루는 까計애 정치성을 편 문세출은 각기 r그 정부에 천친

한다는 할의를 선언할 따글이차. 이리 많서 i953년 휴전협정 a l

면 당시 한극정부는 그 템정에 서명지 많간기 때출에 우리출 대

초 는 장차 주역구실c 하더라도 콘국정부. 아닌 r유띤J 군찰 대료

긴야 합다는 난섬이 었다. 그리나 이러한 대표권출4는 실린적인

사정인정 앞에 대수로운 장애로 되지는 출찰 것리다. 이차피 ii4

.3.및에서의 할.북회차은 그 멍청과 더출어 기구가 개.빈피어야 찰

친"j다. 절자문세가 우잡하게 씨라? 경우라면 찰 . 출의 대표가

루는. 피3f에서 s 찰를 계치하고 나< 반문점에 신기구글 상실하

는 방일도 있다 출

l946년의 미.보 공등위원리 방식를 염두에 두면서 서출과 편

? 을 찰방대표들이 서딘 내왕케 하는라 부수되는 z 치득실은 간단

히 결른것기 곤란하다. 전통적 수도 서울이 찰한에 있다는 우 리

의 이점을 찰용. 북한대표들에게 심리적 명향을 줄 수 있다는 점

은 유리해 보인다. 그러나 今괴대표들은 그들의 출정 및 발인에

관한 간전한 보도재방을 요구할 것이며 !t 일반민를들에게 설동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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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하리 찰 가능성이 출출히 측정된다. 그러므로 초창기 직접대구의

찰소로는 세3국을 거쳐 찰문정으로 ?...l오게 하는 정도가 타당할

것이다.

직접대차시에 가장 숭보한 고려대상으로 될 것2 l표핀입설이다.

무엇보다도 지찰껏 자유우방이나 비등맹국데 카친되4를 4교관템으 로

는 그 임무를 4하지 출할.. a 이 를명하다. 공산당의 권력구조와

그들내부의 미z한 r힘 관계J 의 면차 생라 그리고 공산할에 영향

을 미지는 각증 사피단체차 공산근 등힝을 파악 내지 조종찰만4

자f의 소유小 용의가 아小출 것이다. 하기야 소위 r전문가J 할

대부분의 경우 그 지식이 핀블구되어 시야의 폭이 협대한. f 있다.

또 군사전출가는 문세를 비군사적으로 7린결라려 찰 경우에는 도리어

무익유해한 손재로 전락찰 가능성도 없지 않다零

다른 한핀 공살딘 t .tN) 의 대초진은 料 할에서 차펀친 통제 및

감시천임자 린 대남공작 료는 찰간연구 전를차 차 외료관 綠 군사

전문가로 구성피게 마련이다. 그리나 이를은 모두가 r찰간부J 들이

떠 그들나출의 r이른적J 소양이 친는친 바로 고 r이른J 이 미료한

분구를 면지 를하고 및라. 그글에 대한 인적사찰 식별상 증시한

기준은 (o r천차공손J 글에 대한 태도 料 계찰관과 민즉관인데 후

자는 를신성븐 및 재인인사차.. 깊이 관련되어 있다.

증산구의자를의 r핀구공출J 른은 오늘날 r스탈린J 파와 r연대수정

주의J 카로 대별된다 출

r스발린J 과 그의 후천지역 세자들(예컨대 모인동차 김일성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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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편해에 의하면 r세글주의J 가 손재하는 한 전갱은 출가피적이며

그러한 상황속체 편차를 쟁취하려면 r세극주의J 와 r란제노력J 간의

r힘 관제J 에서 r세국주의J 의 템동을 부자유하게 란를 조린릴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자면 州 r사피주의천영J 의 란결과 강구

린 r민즉해방투쟁J 의 앙양 린 r세국주의J 의 내출과 노출윤출의

직차출 부채질 해야 할 것이라고 한다. 9하자면 그들의 근본입찰

은 대 결속의 유리한 조긴템섬이 곧 핀차공손인 및이다導

; l 리나 r흐루시초프J 능장후의 소위 r연대수정주의J 관친은 이와

다르다. r세곡구의J 가 손속하더라도 전쟁은 능히 최피할 수 있다
.

고 ?다. 그것을 꽉고히 A구하는 길은. 제극주의 친및내 7 의 이른

바 r양식카J (또는 이글기파)를 키워주고 r완고파J ( t는 매카)
.:-

른 고? 시키는f.. 있라고 본다. 나마가서 r비들기.J 파가 득세하면

자른구의로부터 사회수의에로의 r핀차적 이행J 마저 가능하다는 것이

다. 이&j한 건지에서 출찰요한 지극출 삼가야 한다를 행동방침이

三 는친다 출

우리는 근살우의자들 가울데서 r스할린J 주의자와는 오직 r첨 관

계J 의 인식을 일깨찰 수 할에 만 도치가 인블듯 하바. 그러나

r련대수정<의파J 치 태통이 그들 내주예서 찰가피적인 시대주.il라고

관찰피는 이방 이리한 경향을 가진 공산주의자들은 r스탈린J 카파는

분별해서 덜 타격주는 방향으로 다루어 나가야 찰 것이다 출

이른 바 r계급J 의식을 민즉적 관섬보다 앞세우려는 골t공산주의

자를은 그릴게 많은 수효가 아녀다. 그러나 빈속카는 찰산권내에서

- l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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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껏 감시대상인 신세를 면치 출한다. 직접대화에 임한다고 할

적에 민즉파글 그글 내부에서 불리하치 만를지 많으면서 간접적으

로 키위나가는 방천을 .신를히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남록 직접대차는 어면 세3자가 주선4 것.인가. 7o년 봄 일본

. & 아이리외상은 한극의 글회의원을 만나 일분이 남북대차글 주선@

용의가 있옴을 비천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과거 일본통치의

출치한 기억이 를부성으로써 한극인의 민록감정을. 출상할 우 려가

있을 구더러 일본인들이 그러한 .역할을 및자하여 r두개의 한극J른

을 내걸 어 스위 r두다리 길치기 외린J 는 전매할 가능설도 있어

우리로서는 바람직한 인이 아이다 출

남북대촤 재시의 주션은 이미 시사한. 것처럼 料 r유엔J 4l 7r.

今한이 농시초청될 경....라면 r유인J 의 인고블 f아4이는 헌식 을

'.;...
리 하는 것이 가찰 를J고 린 간선?.책으로서는 4터극 찰출주선의

.) 방식도 상정할 수 있천다 를

5 . 남극正는데 관한 논의차 자7 의 면친

r보람스J 의 r루이 .글로J 는 r유치스코J c r유띤J 교육. 과학
.

. 문화기구 ) 7|- 1 9 6 3년 3될2o 일자로 .각극핀부에 ? 하여 r정지관 계

가 악차하여 긴장이 조성되더라도 룬구교쥬는 계출 발전시리도루J

권고한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다. ()c)

주(10) Laura DOUoC, Las aia.Ci.ona Giltm-elles IntaniaTicna.lQS, 린역본,삼보원 ( Q ),

국제를화교류. 등경 , 1945. P. 45.



그러나 그 자신도 인청했를이 r비록 정지관게와 문차교류는 분리

하는 ?; i 이상이기는 하나 사설은 그.릿과 달라서 정치적 및향력

를 가친 샤찰이 그대로 출호h적 핀차력도 가천다J(l<는 곡면을 도

외시할 수 없다 를

따라서 업격히 ..말한다면 문차교류에 관해 완핀할 r비정지적J 성

격을 운위하기는 곤란r고 아마도 理른정지적J 이라는 표편이 적합

할 것 같다. 더구나 공살권에서는 문학예술찰작찰동의 전 분야에

서 조f r박및J 이 강료피는 실정피 다.

고렇터4도 비정지 적인 문차교는분야인 할?이 전력 를가능만 것

은 아니다. 실레로 언어하 출야를 들 수 있다. r스할린J 조차

z . . 計스주의파 인어착의 세군세7 에서 r커뮤니케이션J 의 수만린

인어의 초계급성c. 인정린었다. 고고학예서의 람구도 피의 마찬가

지이마. 특히 자얼과학분야에서는 비정지직 학술얼구출 입른할 여

지가 많다 諒

;사금까지 한극c z한) 겅게에서 논의되어온 당복교류의 항목에서

주드러 천 것은 만도적 천지에서 이산가즉을 위한 서신교관 남북및s.

을의 및치.기자교류. 체육교류 능이었다.. 를나마 l97o널 학대통

렇의 i.8.15 선언" 이 발표피기 까지에는 치기적인 r대당성J oj

절요천얼 것이다 雌

북괴측 찰븍교류 . 세안과 앞으로뫼 가능한 r세스처J 를 측정f)

할 그들나를의 비정지적 국치찰차교류 내지 협력의 기구부터 검토

- 를 o T T 示 7 一 一 一 一 一 一 ~ 7 - 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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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보고자 한다 출

북괴 r조선노동방J 세3차대회 c l956년 )이후의 설정시에 나타

....해할할목은 마을과 같다를

諒r토동당J 제3차대회 결정서

...찰북조설간의 정지, 경제, 를화적 얼계차 찰북간의 왕래 및

통신 교관을 실린하기 위라인 루갱할 것.# 그러기 위하여

우리들은 d.今간의 겁측출 추천시리는 문세로부터 시작 하여

찰북통일군제애 이르기까지 토의하여 7 치 실세적대책을 친찰

수 있는 상설위윈회를 실*.j찰 ?출 4상한다.()2)

됐김일성의 e얼방피 3일찰안-' C 1960 '-d 8일l4일자)에 나 타만.

해당부블의 골자

(D rU"iU 외구4 간십.t t를 인#.추의적 기초치에서 자유

로운 남즉 출선피를 신시간 것출

린 가직 남조선낭극이 자#초E U.4 -i- -ii Ui.5- 받아들일 수

없다 연 카도직 조시로서 남구流선치 핀방기는 4치한다. (즉

남북 조편때 천손하는 ,l.l제도를 두교 .;: 편부치 즉자석인

관출을 보찰하는 출시'il U정부 대료로 구성되는 치호빈슥러

천피출 조직하여 는초 남측한리.. 경제,군구찰전출 출일적으로

로절한다 .)

雌 4 일 ?7. 피안를을. 찰조선낭극이 동의지 많는다면 남북

주(l2) 조션 f등당 제3차 대좌 문헌집 . 천양. 1956, BP. 394.



실업계 대표로 구성되는 순전한 .경세위원회라도 조직할 것.

騷 ....= 북료설 ?7.사절의 N왕과 과학 .블화 .예술 .제육출 모든

분야에 서의 교류를 다시 할 번..세안한다 ......j(13)

x r노동당 세4차대회 결정서 ( I96l년 9원 l7일자)는 약한다 출

t 강경일변도의 책명로선에의 전관으로 찰今교쥬 언급없음) !l4

싫 r뉴욕J 에 있는 조선민주주의 통일천신 위원장 고템절에 보낸

조극천화통친위윙피 인사들의 최당서한 를i97o 년6 필를일자).

[-......조선인수주의 인민공차극 정부는 지난 2o 여년출안 시종

일관하게 조극의 필촤적통일출 앞당기는ff. 합방하고 연실적인

4 고 인정.치는 온깆 .찰도와 대책을 다 상구린다 를

.....씨기때는 자유로를 찰북총션거를 통하여 만번에 관전한 G

일을 이룩차는 f도 근만 아니라 인린의 출간걸블을 천쳐

션차 간전한 출일때로 접근하는 방도도 세기되어 있으며. 남

로선찰국이 이를 받아들일 수 인다7 출일출새차는 관치됐 "l

출열초 만미앙은 인인.c의 고출는 릴어주기 위한 일린의 빈

도주의적 조지라도 힌살 구치적 방안이 세기되어 있는 것이

라 .

. . . . . . . . .그러나 미세국주의자글과 찰로선치 인대 위정자들은 이

보든 것을 및어놓고 반대하면서 조선민수수의 인민공차국정부

의 성의있는 노럭에 대하여 매린 침학적 도발앵동으로 대찰

구 (l3) 박동운, <북한 )의 자주로선과 등및청하 .아세아연구, 제M릴 .제 l호, Ip.

lo -l .

(14) Ibld.., P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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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핀래 험상과 교류는 어느 일? 리 의사만으로는 이룩될 수

있는 것이며, 장방의 찰의와 공동의 노력에 의해서만 가 능

한 것이라. 토한 천차통일을 하자면 그를 위한 를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輸

그런데 남로선의 매극정켠은 미세의 지시및에 자유로출 4

북조선 출선괴를 반대한 및만 차리4 남극로선 연찰인도 반

대하고 찰극간의 천q및정 체절과 무릭즉소도 만대하고 경Nl,

는화교류차 인차내찰도 만대하고 남곡.료선대초들의 접촉카 협

찰도 반대라고 기소한의 빈도주의적 조지로서 제기한 남북간

의 편지거래까지초 한사코 반대하며 도대체 출일루진데 도 움

되는 어여한 다는이든지 보두 만대친다J(l5)

... ...오직 찰조신에치 미세긴학군출 긴거시키고 일?군국주의 」1j

.f al 재.띤책동을 꺾어 치리터 학피천 치곡긴설 L 직구어및피.

애글적인 민수주의세 석들이 정권을 상아OUL -7-it) --i'U S] U

구려 출 일는 이주머릴 수 있라J(때 을군.

x 북괴 r노音당J 세5사대피t i97o 년 il길2일~ l3일) 된정서

약 . 이것 료한 남극교류는 언찰시 % 고 ci) 록력를 #한 l.

조 선헉명과 r만인정권 수럽 린 남북의 두재 공산정권의 천화

적 출찰이라는 2 란계 적차통일전신을 움위하는치 그졌다 출

는(l5) 절양방송. l97o린 6필3c피

(16) B)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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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j.4과 같은 흐출을 요약하천대 ,今괴는 남부교류를 마지 그들의

전매특s .F냥 선전적으로 제의해 오다가 .l96l년 5 . l6 력절을 분

기설으초 하여 그 이주로는 r교류무용J 격인 강경한 폭릭력명로선

으 로 전관린음을 보여주게 되였다. .그 대법사정으로 지적할 것은

다응과 같? 출

流. i96o년을 즉표년도로 삼만편 즉괴.5 개년계피의 완수로 소리

r헉명기지J 의 핀재복구가 일단차및으z써 내향적인 글 비 기 또는

글식기가 지나갔다는 것囑

U ) 1 9 6 1 년 한국 [남한)의 5 .i6헉명에 즈음해 소위 r출진 위

. . 를J 대출을 구실상마 보편.출를에 애길해 측방 3각근사는 맹을

체절린으치 그 명분을 살려야 하는 동시에 찰경정책에도 됫딴짐

이 생린다 는 타천 를

차 한극c남한) 의 반찰차세가 재치비 강차되는에 따4 부괴의

종치 r천차공세J 는 괴치 .f.용의 릿으초 되어 터린다는 린식글

린 중.보분.는의 싱차구애 차라 구괴는 주재넘게 소위 r두린글

등한 단필시부J 를 구상한 것. 아출러 천조도임블 리한 r세스

처J

. 慘 국괴 내.:..의 사/.~직 흔만을 수습하터 료 7게널계g t l9 6 l 년

~ , 6 7 년) 이 실패하여 3년얼장이 출가피하게 천라 따르는 구의

외전천.

한천 한글 c할한)의 경우는 6o 년대 경세천설에서치 고도성찰, 극

제지위의 계속향상, 자주글방의 일깨움블 바차으로 한 차신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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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을 지적찰 수 친친다. 바로 그 자신이 t 8 . i5 신언f 파 같은

천기적이고 전찰적인 통일접근노력의 ..j을 가능케 린변 것이다글

요컨대 찰과 今의 역차대비가 마침내 한극t남한 ) 에 유리하게

펀변릴에 따라 천차통일접근노력의 r이니시어리브J 는 우리측이 장

악하는 바로 되어가고 있다. 다른 한펀 극괴는 그 초조감의 " .

상작용으로 소위 r장경J 로선으로 전라해가는 주세글 .드러내고

있라.

어자피 김일성 r스탈린J 주의체세의 퇴찰블 기마려야만. 분격적인

직접대f도 찰출간 장인의 란계적 세7.작업4초서의 남극출차교류 .e.

린실걱인 것으로 될 및이다. 지는은 그 7시적 춘비작업으로서의

겅책포석블 록일게 연구해 나갈 .만계 이라.

6 . 찰今교류의 출세앙우

비정지걱 c토는 하소린지적 ) 남극교쥬치 치시출 '.4징 .j.적에 리. 1

년글류의 것을 어년순서로 간인시핀 것인가. 하는 출세가 」1.기

천다.

우선 지금小지 .d...부한에서 차출천 교쥬의 차즉수터 정리 . 요약 .

하고자 찰다 출

?t) 서신교차
. .

린) 남출면피소 설지

料) 기자교류 t 방송 청취 자유차, 신문 통신의 지글교관설지 포함)

料) 체출인 교류



州 언어학 ,고고학등 4는과학과 자연과학의 세출야둥 비정지적 인

학 ?.조류

(차 국세기구최의 및 국세경기에의 를동참가

<새 남今간 물자교역과 기술교류

간) 에술교류

(재 친위방문

州 친위안부조사출보

(가 관광자9차

(매 시찬단교관 내지 종교인교류

(치 카출 사피단체 iL는 청년학생글의 최차, 교차

. 이상에서 예7.한 것은 모주 박대출렇의 t 8 .l5핀언" 에 시

사친 바 r인도적 견지차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J 찰 수 있는 찰

를인 것 같다. 찬핀 앞서 인응한 바 극괴 r조극정차틀일위원친

1
치한에서 이른 바 r치소한의 인도주의적 료지J 차 r출일루핀에

도움J 되는 것 를의 취지로 미루리 ? 를이 마다 찰바도 아닌상

t 다 .

그러나 긴찰간차라는 대전새. 신천조천인이는 매방초 작수되지 .E.

는한 것이다. 이어서 그 조린이 숭측피더라도 순서와 방및출 - 1

릇지면 전친아닌 후퇴가 초래되비라는에 수의할 필요가 있다출

그 실때작으로 들것은 l96o널 4 .l9 의거 루 )96 l년 봄까지

에 걸쳐 한국 t찰한) 의 대학및 일부가 추천하려 린인 r남극학생

회담J 토는 r관문첨에로의 행린J 계획 루이다. 이것은 신행조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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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찰과 국내정지치력제회 내지 자기인식 를에 걸쳐 모두 미출했으

긱 소박린음을 면치 출하였고, 따라서 고 주관걱 의도는 차치하고

라도 출일접근에서는 오히려 전반적만 후퇴를 가져오지 많을 수

러었딘 것이다. 료 그 r행친J 이 실천에 글피졌더라면 절과적으

로 한극의 .걷장을 수 없는 정지적 흔만즉에 한극정부의 위신만

출상시핀 우려가 졌으터 출괴에 대해서는 남한에 대한 공작위 료글 .

보다 더 용이하게 만글린한 극면도 생각되었바

찰출에 이산된 가즉 및 연고자들을 위한 세란 인도주의직 조지

로 말하면 그 입른출기만플z. 수긍되고도 남통이 있다. 그러나

서신교小과 남즉편치 4 을 무작정 선띤시치다가는 루nll려다 루블이

는 격으로 될 공산이 3kj . 말하자릴 ..rt차적으츠J 인5에 어

출리지 淸고 겅지긱으』 이장안 남할 부리小 질은 것이다.

구괴 7 만지 라의 @ 우 4루라기 그지인는 AU rU는J 천를.정 치

으 초 .미 암아 일남자가족출 긴하 및 o장.장 막출안 차별대우글

년시 출하게 되며 지어는 '산간적지의 r구응소J tll 간小치어 상제 1
노는체 시받리기도 는차. 그치므로 4간치치치 절낟자가루들출 l

사실을 은체 하리 하고 띤는 터데,찰으로#f치 만부서신때문에 할

각인다편 어인 사태가 및어지겠는가. 이른 바 r당과 정부를 7 j .

만J 린다는 r리목J 으로 처 출 g지 출할.것인[jl. ,주선은 공만

r안절기관J 의 위립에 를이피 r핀지공작J 적인 서한를 찰으로 보

내게 될.것이.다;. .남今출피소의 핀우도 마관가지이다. 부언한다면

오늘날 극괴지하에서는 몇 단계의 r빠인J 을 거친 여전중명서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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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누구도 직장.거주지출 이탈하지 출한다. f 다가 확괴r안핀

기찬원를J 의 간인.협향한 습성이 작용하게 될. 것이므로 공작임 무

글 띄지 많은 면회소.행이할 있을 수 없다. 이리한 린실온 재북

친위를에게 인?와 어긋나는 막승한 정신적 고출을 부하하게 만들

것이다. 따른 한편 한국t찰한)i 경우를 보더라도 재방빠회임에

도 가속출에 일복자가 있다는 차실은 누구도 를.겨 공 개하려교는

하지 반는 실천임을 알아야 한다출

남부간의 글자초역과 기출료류로 발라면 그것은 a써 경세립E

및 역에의 진입을 리미라게 친다. 일반척으로 音공과 차만 아세

아音만주의자言은 r정경불가출J 을 간고하게 수장計려는 천찰성"l

있는 것은 차지하고라도 경세릴력은 난부교류의 피안에씨나 논할

성질의 핀이다. 하기야 8.l5 .리찰후 한출안 l94o 널대에는 남카

4 .l 즉히상사 료는 r특수상인J 을 출해 이류. 미곡루 l차는물과

1 수공인 세출 를을 를출교만라라설이 한석도 있있다 il7) 그리나 군찰

피란-il기를 z과하는 과정에서 남과 극은 心 경세적인 하호s..출친

글 많이 일탈차게 되었으터, 42) 서로 다른 정세편력절에 설.입뇌 a

J 츠 , 濾 산인구조도 해당천과는 찰이라다. 찰는의 농법. 핀?및과

구차의 중차차공업이 라는 諒은 대조 도식블 한출찰업구 이전의 옛

이야기에 출과 하다 燎

. 주 (l7) 미출정치하의 .47기간 남한온 복한으로부터 펀력긍급을 유상으로 받야온걱
있었으나 북괴는 l찰璉년 5필l4인 를얼히 대란송건출 중단했별 바 그 동

기는 명에히 <겅치적 >인 것이라고 찬단치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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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교류는 인간사a 의 심적 j:4호작용을 일깨우고 친좌븐위기치 .

조성에 기?하는 바 .크다고. 인정천다 .특히 양란친 남과 북의

주민사이에서 고인예술출 교류하는 릿은 인속문차유산의 찰유를 재

차인시키는리 공를이 를 것이다. 북만주민들에게 가찰 찰영받는

r레카토리J 가 b린설일가" 따위가 아닌 6춘찰건q 능이고. 가찰 애

송차는 시가 또한 해방전 시인인 김소될의 작찰이라는 사실도 년

리 알려진 바차. 같다. 그것은 보련의 F에스트. 셀러J 가 아직껏

r레오 .출스토이J 의 e길갱과 천차" 나 e부찰" 를아라는 점을 관

련적으로 상기케 한다. 공산당이 온갖 교하수단을 총출원하고서 .&

지금껏 아이 영원히 발소시키지 를할 것은 다출아닌 r인간성J 인

리 이 인류공통의 r인간성J 은 치출작출에서 를내 소탕피지 않을

친이카.

우리는 료 i956널치 r헝가리J 의거라글치 i968년의 r체코슬

로바키아J 자유화운통에서 치술믄차인출이 출간할 압게를 만린하는

찰거의 선두에 설음을 기억한다 .

그러나 공산방은 한사코 메술리 를질을 사회백 .생산관계에 있다 1
고 주찰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들은 또 예술. 출화인들이

미교적 출은 생괄수순을 누리도루 :글?J 직으로 보장하는 동시에

얼게나 출의 .통게글 및어나지 를하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燎

요컨대 공산당은 가장 비결치적이어야 할 예술을 찰시 r절치친

해 두려고 애라고 있다 를 .고? 한 사실올.감안할적에 예술교류는

비루 찰북 문차교류의 .출요하를도 출가결의 찰목이 기는 하나. 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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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교류에서 무력대고 먼저 개척할바로는 되지 t 는다雌

r친4 #문J 의 이실득실 로는 푼게청은 서신교류의 경우와 린차

없을듯 하면서도 찰한인윙이 직접 今괴 출게하에 를어가야 하기

. .해출에 이에 따른 위현성은 찰今면피소 이상으로 오히려 확얼된다

고 말할 수 있겠다. 만부조사 의뢰의 r케이스J 는 그 자체가

고류글 의미하지는 는는다. 다만 곡치적 십자사 재입리에 찰今장방

치 적신자사의 기능과 역한을 찰상시리 주는데 의의가 있출 것이

다 .

지글까치 비린치적 c로는 치소정치적 ) 를화교류의. 친 반계에저

설를 착수찰 수 됐는 몇개 찰.yf 걸쳐 그 근잡란 는 게게기를

개관천誠다. 그러나 모를 .차목매 피다 경계대상으로 - 지는 및는

다. 위죽. 퇴및자세에반 젖어 있다면 출일출게의 릴실;;l인 출적차

데 즈블해 우리측이 r이니시어터브J 를 취하시는 출할 릿이다 출

1 7 . 비린치극 4차교구a 신장필 기자 . 를른 교류

긴장완차f 직결대차 ..루츠J 식 치린에 이어 각수될 장 .극간

구화교류치 친 만계에 /1도 우선순.천가 부여될 릿은 세침 r기자 S L

.;u 즉, r저널 라를J 치 '.4호린를이다. 친리는 .간단차된다고 하지

만 . 타린과 이해리 설행됐이는 본E적 처방이 블가능할 릴이다출

친책적 견지에서 보더라? 기자교글꼭 신햄은 할? ( 장할 ) 에 甘대

적유리를 헤4 리게 한다. 외극치 신리와 경현트. 일깨 위주듯이 자

쥬국가와 공산극사이의 기차교류는 후자가 두려려.하는 바인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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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근본 이유는 자유개방4최주 페치사회치 성걱차로 설명친다. .7

sja 인란인 이,:t 어느체게하에서.린 . c출 r알 필리J 글 행4하

고자 하며 란경적을에 앞서 차경인식을 필요로 한다를

\
한극의 결칩도 마찬가지이다. 8.i5해t.4 직주치 한동안 남今찰

차가 력 자유로릿을 무험은 두말할 것도. 없고 그 루데도 기최 있

을 때마다 측단의 r저널리스트J 들치 찰하와 서울집출이 두드러 긴

1
현상으료. 되얼음은 주.지치 사실이다. 오늘받도 남한치 r매스 ' 에

i
디어J 간부진에 즉만글신비 많은 것은. 그 설증으로 된다. r저널

리스트J 는 그 기질과 4회적 기능할리를 7 애 무멋보다도 인지

언른자유를 찾으며 .34.피 광할반 살를주대는 바초 게방사치이다.

우 라 찰만은 비록 경,.j적처우에 미출한 션이 있을망피 今할에 dl

하면 언른인의 낙원이차 해도 과언치 oj니나. 만극를 3 L 언른인

의 민주수호차 반공의긴t 충출히 t을 4 린있4.. 릿인다.

오를 남.즉의 언른인를은. 지극* 린조 4 인 r z音 J 하글 느긴치

u라. 남란치 언c인들은 일반적으초 사회찰상;.j r부피 적J # 인이

야발로 출깃간 r4우스 찰및fJ 가 있.는 것으로 다#는 깅((M 2-(

라. 인른 바 r비관적 져신J 치. 인통때문u 치.az 신릴국에.'l씨 4
r자유J 개넘은 딘력에 대.란 이차속 내지 6 커에서 피릴핀다는 小

고방식이 보편화되어 있기 치블이다!i8)

주 (i8) 학동운. 신문자유차 출리문제 (신문라보 체 I료, l9린년 4될 ) 찰조 .

신생국 정치플토에 보는 <인탠리 >를의 야당성향에 대한 얼근글문으로는

필차의 AUtticri-ta.rla.alam and. SeHDCia.Cy in Korea. Korean Af&tira, v01,,BI*' No,3

(IWemter 1964 )소재논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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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할편 출괴 언른인들은 r찰J 템도하4 편설상에 ..보는

r긍정적J 측면만이 r뉴우스 .밸류J 를 지닌 것처럼 .출련되어 2 .

으며 또 규게되어 있다를

그러할 r카출J 사출 극닌.를른인들을 찰과 측이 서로 초류간

다고 찰적에 어머만 편상이 예천되는가. 주리 (남반 ) 언른인 들

은 今한에 칸글적에 절대로 공신당의 소위 r안내관광J 에 릴측

되는 따귀의 . 피'.4적관갈을 일삼지는 많출 것이다. 그를은 r내
.막J 을 체를으차고 애출 것#며 今괴의 r부정적J 측면을 주로

.를라.서 r뉴우스J 와하려 할 것이다. 그천은 출련띤 어도 기자생

&j'f. 필인시 친다. 라글 한편 극괴측 기자가 6할에 나온다인

저즉에서 순차된 작찰과 남한의 자유분위기 등바구니록치 어리글
걸함을 면치 를할 친이다. 소위 r출성J 과 r자유에의 치지J

의 잗#블 가누지 출만채 자기의 자세부터 탐구해차 할 관 이다準

하기야 .공산할의 인른정책도 라소평가할바는 아니다. 그글분

r치닌J 이 차조만 바 r신출은 집란적 설및자. 집란적 천통자일

룬만 아니라 핀란적 조직자이기도 하다J 는 제차을 일관헤 찰다를

그리나 공산신출의 설전.신.f, 조직이라는 3 대기능은 측만의

r매스 '메디어J 예씨나 출응필 따출이며 .그를이 남만에 서

U
r매스 .

D 디어J 를 직접 출인출할 찰今근차璉쥬의 료창기 란계'에서는 널
로 걱정찰 것이 출천다. 릴재 국할신출틀 찰치고 있는 찰만.小
정에 대한 때곡 악신및에 상도할다먼 그곳 기자출이 이곳을 직

.접편분.케 하는 바가 도리어 보도의 행간에나마 ..자.는의 입신을

딘.어주는면띤서 유리할... 릿리'다.(q



.찬편 자유 게방사피의 신문은 보도와 7 정c 할도 )을 신문의 c.

를가는 양대기 능이라고 보며, a . 3 긴....자세에서는 객관성과 속보

성을. 중시찬다. 이에 반해 공산신문은 朧 r찰성J 의 원치

린 r진신성J의 원측 린 r당직 업도설J 의 윙친출 기본인각점으

로 삼는다. 말하자면 당에 유리하고 r인르로스 .레닌J 주의에 어

긋나지 않고 당의 노선에 부출하는 릿만이 보도와 논청이 될 수

있다는 식이다. 그러나 공산신문은 차로 그 리약성 인문에 신신

미없고 무미린조하여출일단 자유개방사피의 신출과 더출어 독자앞 에

구즉 경쟁을 ,at다면 찰산주의다4치 패린4 영약관하간 일로 될

것이다.

그리하여 찰今간피 7파핀 고구에 이은 신푼.통신차의 지국설 치

상초인가의 경우도 당.?을 면치 출 찰 것은 우차측이 아니라 출괴

즉이라고 내다 보인다. 물를 = 4괴 al .신&를이 남간리서 자쥬관매

된다면 일시켜이나마 초기.%과 면구의 윽를의 작2으로 상찰부수가

5_音 치겠지만 그것은 어리까지나 일시직인것데 시나지 는한 친이라.

공간신문치 간린인 자유화천 선린인루글가의 설천출 보더차도 r誇

은 를관물J 의 리출인만 한도가 있바 .

하기야 우피나라 실정은 선진극의 r케이스J 로 유추될 바 아니

라는 주려』. 있응직하다 . 고러나 우리국빈의 교今문차수준출 가비

해서는 안리며 도 l인찰L득도 4 질적으로는 즉괴를 능가하는 추

세에 있음을 알아4 찰.것이다. 나아가서 언출의 .자유차 글 가찰

두f 리할 .것은 언게나 독재.페치사회측이다. 김일z 자신치 r남

. 3 3 -



조설척명의 앞길에는 람온 난찬과 강애가 가로 놓여 있다J z A

백하면"7 소위 r미게J 와 r극내 만등의 집결처J 를 지적한차 .l

어 r찰조신에서는 반공사상이 부리깊이 박혀있린(a) 고 개탄찬
사실은 흥미 있는 일이다. 그는 료. 사상사업에 인급.할 기최가 있
을 때 마다 r미국식 템찰양식J 좌 남할에 서의 보급과 북만침투의

r치험성J 을 지적하고 있다雌

는今간 찰승청취의 ':4호 자유차는 今괴를 그야말로 당찰망조치

할 따출이지 우리예게는 새상스린게 놜리를 논할 것이 인다. 패

나4면 今괴 공산당극은 고곳 주민들치 할한찰송 천취를 막고자

야비하 게5 r라디오 .다이알J 을 평양만을 찰해 고정시키고 있지란

장한에서는 북.치 간송을 재인직으로 청취하는 사실상위 자x가 누구

리사도 부여되여 있기 치문이 다. 그럼에도 찰만주민를& 일반적으

로 극리방송미 rw이 박은듯이J 할조류고 층미없다 4 여 별료

3으리 간지 는는다 출

%를.의 를#..치치를 r극민의 알 권리J 에 봉사하는 것으로 생각

가'7 또한 실천해온 우리치 장점은 남측 찰차교류치 친 란계애서

를b.j 를릉치 발친피어야 할 린f 다출

8 . 할극교류의 란계적 발건방책

기자通류차 r매A . 메디어J 좌 보도 및 보글자유치 상호보찰예

곧.' q 착수할만만 천은체육인교쥬이다.. 그리고 해방후 오늘날까

( ls諒널 4월 i4및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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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체육인치 동태글 볼적에 길남은 많았으나 일측은 거치 없었라 .

체육인들은 인공적 규게를 싫어하며 =는 자신의 편강에 어울리는

자유찰달한 심성의 소.유자들이다 燎

곡어의 표기와 출법구조를 다루는 언어학자들과 고대사.고고학출야

의 교수들치 교류는 비정치걱인 공등연구리 찰전이라는 건지에서 수

긍될 수 인다. 또 이리한 인출계 하t5치 사고는 주지하듯이

r민속주치적J 이며 통일접근의 바방을 릴성하는에 도t될만 하다.

자연과하계인 연구a류도 학자들은 r계출직J 규게를 받지 많으치

하는 만금 우려될 것.i 있라. 우신 4U.0))U]-),L터 착수하는 것이

인도적천지와 한극t남만)피 찰점을 산리는,ij 유리할 것이다. 그리

고 인문.자인과학게의 차술보류는 그대로 협력치 직결필 수 .있을

것이다. 유감스립게도 사최과하계 7 꼭.피치 피식직이녀 친치적인 사

상7 투공자의 주요한 -"- U "]7] 때분에 치류?.? 미구치결 수 인에

없을 린치라 燎

체今.학출必류가 개시되고 나민 거의 시간걱간극출 7 지 詰고 글

게경기 및 글게학술피의에의 공출찰가 z치가 게기길 것」 를생j.7다. .

그 마당.에 대표될 긴은 단일만 r른리어J 인디. 외곡인들은 남과 즉

의 성출피찰에 그다7j 관심블 돌리려 하지도 많을 딘이바. 이매야.

말로 한극 t찰란 )은 통일주체다운 간용성을 입증할 수 있다고 보게

된라.

r3레 이로. .브리린J 피 간천통찰도 r인그린드J 가 총 피의 주체임에

도 r스코트린드J 에 대해 최대의 아향을 베풀.있및며 또 r린던J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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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전건위병에 r스코트랜드J 벙을 채용린기 때문에 그토루 차고할

수 있외릴 릿이다 출

.치술교류는 민족문차유산피 4통小승이 라는 편지에서 .고길 또는

민속무용 내지 극악으로부터 시작하여야 할 릿이다. 이어시 해방

건의 예술차작으로 옮겨갈 수 있으며 헌대예술은 내류에 글려야

한 다.

료리찬 단계에 이르면 남今찰찰의 관광자유화가 릴로 저항設이

실E될 수 있겐'다. 꿈속에도 그리면 고향의 명승과. 농산 어출을

상호 관광하게 된다는 것은 분만의 고통을 료게 덜어주게 될 릿

사차. 또 관광자유차의 실철은 자언스린게 천척방출의 숙원을 를

게 될 릿이고., 아마도 월남차월민의 경우는 공산당에 치해 여지 識

이 차괴.4모당.한 고차산천과 그 가즉들에 대만 적색 r베로 J 를

차인라게 될 것인데 이러할 사태발릴은 할국c남만 )I]7[ 결과져으

로 冷리하치라고 판단핀다 準

간광자유차는 치찰단파길...l 교u과도 직긴된다. .그리고 남측간좌

&차초류가 이 지보에 -르던 류決.포교찰등좌 카유화는 우리측이

U4-,를 '수 있다. 그러나 이릿은 극..괴입장을 가찰 난처하게 만c=

는 릿으로 예측된다. 구지하는 바와 같치 t.괴 천일.4, ..를 당은

6 ' 2 5동발 이후 今한지역에 만 하나의 교회.사찰도 zL'i 및"

고 모주리 카괴 또는 접수해 버줬다. 북괴는 오 직 국토양 란 . 찰

즉교출차발조건하의 대찰공작 수요상 평양에 기만걱으로 몇 개 류

교만체 간할을 보존해 두고 있을 따블이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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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런미 공산치.하의 주민일수록 포료 자유만 인정친다면 급격히

출교신앙에 정신적 안식처를 찰으리는 실.향이 .확면필 2지?.. 많다.

가j하기 초지없는 .찬경즉에서 마응의 의지를 구하려는 찰망이 . 내

면적으로 한사k 인천가 타오를 불씨를 이루고 있기 .때문 이다를

그릴 수록 공산당온 포교찰출을 천대시하게 마릴이다- 류恣인고류

출 따타 출차z류의. 위로 미룬 까計은 여기에 있다. 우리의 통

일전차상 북괴가 다시는 역전출시길 손쉬운 기성사실출 측적하고

나서 제기할 문계이다 출

이 논출은 평차출일절근 노력의 일관으로 t데통l9j i. 8 . 15 선

언1 에 려.차친 바 찰수간의 긴장관차 이후에 건개간 수 있는 비

겅치리 문차교5꼭 문세점파 그 진행순사글 고란간차 7l 것이다.

점차지인 립력의 발건 류즉적춘일.:.j 할및치 이츠는 게 만치의 전

락피 조석은 다음 기회에 별고에치 논구찰 수 44l 없다.

들으초 남극로를의 목적지 할성은 다저t 펀요를 느낀아. 박 대근

띤은 곡.것t 綠 인도져 천지 切 통일기반조성에치 기인로 플이린

곡-L tB.적관다. 석기에서 r인도적 견지J 만 분단에 따르는 z @ .

의 겅감을 뜻하는 릿으로 천작할 수 있다. 그리고 r통일기반2t

성에의 기여J할 천와적 민주적으로 한극(찰한 )주체 .북한音포해방

방식의 민즉통일 간성을 위한 포석이라는 검을 생각케 한다출



어차치 평차통일 접근노력의 .힌실적인 분적차는 l97o년대 후반

기부터의 일이라고 예측천다. . 긴6간화의 설행없는 찰북교류할 .할

발 감상적 공른에 지나지 찰할 것인데 를것은 북할지도톨의 9적구

성과'깊이 관련되어 있기 때블이다. 글인피?의..유리t 배찰이라
는 객관걱 조핀의 작용이 또한 출시되이야 한.다 轉

이 어서 남측교류가 본제도에 을라 피치의 출란에 따르는 고통"l

뚜린이 경강꼭며 관광자유차라는 증요한 이징표에 도할할 시점 은

l 9 8 o 넌대를 기다려야 찰 릿이다 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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